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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최근 일본 지역사회에서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비모어화자들 (예컨대 유학생, 노동자, 국제

결혼에 의한 외국인배우자, 난민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일본어교육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어 교육에서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Native Speaker)와 다른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  

음(NRF-2008-361-B00001).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HK연구교수, 사회언어학.

< 요 지 >

본 연구는 이문화접촉공간 나고야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2언어 병용화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타자(청자)의 

언어능력을 배려하는지, 배려한다면 FT라는 조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 때 선행연구(오미경,

2010)와의 비교를 중심에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2언어 병용화자(KKN)의 FT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세 단계에 걸쳐 발화분석을 하였다. 먼저 KKN이 두 종류의 청자(한국인,일본인)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발화수와 발화

시간을 분석한 결과,발화수와 발화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다음으로,애니메이션 중 스토리가 있는 특정 

장면을 설정·커팅하여 그 해당 장면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발화특징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분석 결과, 「핑구」를 설명

하는 과제에서만 일본인청자에게 더 많은 발화양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특정장면의 설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발화양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즉 전체장면을 설명한 총 발화양과 발화시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정장면을 설

명하는 부분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마지막으로, KKN이 청자를 배려한 의식정도에 따라 이야

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각각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청자유형에 따른 설명상황은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본 연구에서 확인한 중요한 점은 제2언어환경인 나고야와 외국어환경인 부산에서 실시된 한국어모

어화자(KKN, KKB)의 FT발화특징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KKN과 KKB의 FT발화특징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리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제2언어환경인 나고야와 외국어환경인 부산에서 

실시된 한국어모어화자의 FT발화특징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해항도시 부산이 놓인 언어사회환경이 다문화·다언어로 변

해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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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문화권에서 국경을 넘어 이동해 온 비모어화자(Non-Native Speaker)들이 공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간의 쌍방향적 교섭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다문화공생의 이념이 왕성하

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는 일본국 내에서 날로 증가하는�이동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지원

하자는 것인데, 그 목표는 비모어화자들이 생활하면서 맺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일본으로�이동해 온 사람들�중에는 유학을 목적으로 하는 비모어화자들도 있는데, 이들

은 언어문화권의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따라서 일본어교육이 맡아야 할 역

할은�교실�안에서만 이루어 질 것이 아니라 비모어화자들의 학습 현장 및 생활 현장 전체와 연동되어 파

악되어야 할 것이다. 즉�언어�의 관점에서 보다 폭넓고 장기적인 시야로�이동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

아야 할 것이며, 그들과 그들의 주변사람들, 물자, 활동 간에 네트워크와 교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포리너 토크(Foreigner Talk: 이하 FT로 약칭)는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의 접촉장면에서 나타

나는 의미교섭(interaction of meaning)의 특징 중 하나로서 회화참가자인 모어화자가 비모어화자에게 행하

는 조정행동으로 알려져 있다(小林, 2000).2) 즉 FT란 특정한 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가 그 특정언어에 능

숙하지 않은 비모어화자의 청자를 위해 음성, 어휘, 문법, 담화의 측면을 배려한 결과로 나타나는 자기조절 

담화이다(スクータリデス, 1981:54；橋内, 1999: 119). 

본 연구의 목적은 이문화접촉공간인 나고야에 살면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2언어 병용화자(유학생)를 대

상으로 해서 이들 한국어모어화자가 타자(청자)에게 보이는 배려로 인해 FT라는 조정행동에서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밝히는 데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의 FT발화산출 특징이 부산

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의 FT(오미경, 2010)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나고야와 부산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것은 이 두 도시 모두 이문화간 문화교섭이 활발히 진행되는 해

항도시로서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체적 연구방법에서는 비대면 접촉장면에서 

한국어모어화자가 청자유형에 따라 어떻게 이야기를 전달하며 FT를 조정하는가를 실험발화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선행연구에서는 우선 이문화 접촉경험과 타자에 대한 태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2언

어 병용화자를 대상으로 한 발화행위에 관한 연구를 개관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언어 

병용화자(한국인일본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FT에 관한 조사를 소개할 것이다.

1) 일본 지역사회에 정주하는 일본어 비모어화자들은 1990년대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된 후 중남미에서 日系人 노

동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현저하게 늘었다. 예컨대 중국 귀국자와 인도네시아 난민, 국제결혼에 의한 외국인배

우자등이 이에 속한다(石井, 2008).

2) FT는 1960년대 후반 사회언어학자 퍼거슨(Ferguson, C)에 의해 그 존재가 밝혀진 이후「모어화자가 비모어화

자에게 행하는 수정된 말 사용」이라고 정의되어 왔다(Ferguson, 1971, 1981). 그 이후 담화단위로 분석 작업

을 하는 실증연구는 포리너 토크 담화연구(foreigner talk discourse: FTD)라 불리었는 바, 1980년대 이후 제2

언어습득학자들은「간략화(simplified register)」나 「이해 가능한 입력(comprehen- sible input)」으로서의 

FT에 주목하여 제2언어습득에서의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활발히 수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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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이문화 접촉경험과 타자에 대한 태도

박윤경(2007)은 다문화 접촉의 경험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타문화 이해방식에 어떠한 변화를 가

져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등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및 이슬람

을 중심으로 문화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문화 접촉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적용하였으며,3) 프로그램에 참

여한 학생들의 경험과 변화는 설문 조사 및 집단 인터뷰 결과와 학생들이 기록한 참여관찰지의 내용을 토대

로 분석되었다. 박윤경(2007)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초등 예비교사들은 다문화 접촉 공간에서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이질 문화 집단과 접촉을 하였으며, 문화 다양성 인식 및 이질 문화 집단에 대한 참여자들의 태도

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4) 송미영(2010)은 다문화를 수용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대학생을 대상

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집합조사법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구체적으로는 성별․이념 성향과 외국문화의 접촉경

험, 이주민에 대한 호감이 다문화 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9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송미영(2010)은 외국방문의 경험유무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호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감이 다

문화 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송미영(2010)은 외국경

험이 많을수록 대학생들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국방문 기회의 확대와 이주민에 대한 호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거리감, 부정적 인식 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고찰하였다. 辛(2009)은 FT의 사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일본 국내에 있는 비모어화자(일본어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실험(2인 회화 및 3인 회화)에 의

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접촉장면에서 이뤄진 회화를 통해 회화 참가자가 FT를 어떻게 수용하는

지 분석하였는데,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辛(2009)은 FT란 정형구나 언어형식, 패턴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

방과의 관계와 회화가 이뤄지는 상황 그리고 회화참가자의 조정능력 등에 의해 다르게 해석․수용할 수 있다

고 고찰하였다. 즉 실제 접촉장면의 회화에서는 FT가 참가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용된다는 것이다. 이

에 따라 辛(2009)은 「마음이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는 다문화가 만나는 접촉장면 회화의 전제로서 

「무표(無標) 포리너 토크(Unmarked FT)」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5) 筒井(2008)는 일본어모어화자가 

일본어모어화자를 대상으로 쓰인 문장을 비모어화자에게 설명할 때 어떻게 말을 변용하는지 역할극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筒井(2008)는 조사를 통해 비모어화자와 접촉한 경험(접촉빈도, 접촉관계)이 다르면 설명하는 방

식에도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일본어 비모어화자와 접촉빈도가 높은 일본어모어화

자일수록 상대방의 이해에 맞추어 정보내용을 조절하고 재구성하여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문화 접촉 경험은 타문화 집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이문화와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타자에 대한 태도가 수용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3) 이 프로그램의 구성은 크게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다문화 공간에서의 조사 활동 및 연수로 이루어졌다.

4) 박윤경(2007)에 따르면 다문화 접촉 경험 이후 초등 예비 교사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이다. ① 외국인 노동자 및 이슬람 등과 같이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으로 이질적인 문화 집단의 이미지를 제한

하는 방식에서 변화가 있었다. ② 다른 문화 집단을 인식하는 기존의 접근 방식과 태도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문화 상대성의 관점을 취득하려는 변화가 나타났다. ③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5) 여기에서 無標 FT란 예컨대 일본어 접촉장면에서 회화 참가자가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언어사용(운

용능력)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회화환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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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언어 병용화자의 발화행위

외국어를 모어로 하면서 일본어를 제2언어로 습득하는 화자(이하 2언어 병용화자로 약칭)를 대상으로 한 

발화행위(speech acts)6) 연구는 지금까지 「중간언어 화용론(inter language pragmatics)」에 입각하여 진행

되어 왔다. 「중간언어 화용론」에 입각한 발화행위 연구에서는 일본어모어화자와 2언어 병용화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차이점을 해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는 원활한 이문화간 커뮤

니케이션 성립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일본어를 사용하는 2언어 병용화자의 발화행위 습득은 모

어(first language)가 쓰이는 외국어환경보다 제2언어(second language)가 일상적으로 쓰이는 제2언어 환경

(일본)에서 더 촉진된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伊藤, 2002; 迫田, 2002; 徐, 2002; 李, 2004).7)

伊藤(2002)는 2언어 병용화자가 제2언어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서 학습자의 화용적 기능(pragmatic 

function) 이 모어화자의 사용수준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언어학습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수

행했다. 구체적으로는,「윗사람(目上)」과 「동등(同等)」이라는 두 종류의 발화 장면을 설정하여 권유에 대

한 거절행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어모어화자에 의한 거절행위와 제2언어 환경(일본)에서 

학습하고 있는 말레이인 일본어학습자의 거절행위는 두 발화 장면 (「윗사람(目上)」,「동등(同等)」) 모두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일본어모어화자에 의한 거절행위와 외국어환경(말레이시아)에서 

학습하고 있는 말레이인 일본어학습자의 거절행위는 두 발화 장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경향이 있었다. 이 결

과에 대한 伊藤의 해석에 의하면, 말레이인 2언어 병용화자의 화용능력은 외국어환경(말레이시아)보다 제2언

어 환경(일본)에서 일본어모어화자의 수준과 차이가 더 작다. 또한 일본어모어화자와 체재기간이 오래된 학습

자(도일 2년째 및 3년째) 사이에는 거절행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지만, 제2언어환경(일본)에서 체재경험

이 짧은 학습자(체재경험이 없는 학습자 및 도일 1년차 학습자)사이에는 통계적인 유의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과에 준거해서 伊藤는 체제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습자의 발화행위(정중함)가 일본어모어화자의 수준에 가까

워진다고 해석하였다. 迫田(2002: 95)의 연구에 따르면, 언어학습환경에 의한 경험의 차이, 즉 일본어를 제2

언어환경에서 학습하는가 아니면 모어환경(외국어환경)에서 학습하는가의 차이는 예를 들어 이․그․저(コ・

ソ・ア)같은 지시사의 일본어 습득항목 및 순서에 영향을 끼친다. 徐恵麟(2002)는 두 종류의 언어사용환경

에서 일본어를 학습하는 2언어 병용화자를 대상으로 구두 나레이션(oral narration) 방법을 이용하여 시점(視

點)에 관한 조사를 하였다. 이때 시점을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그 4가지란 「주인공」과 「주인공과 다른 

인물」, 「주인공 이외의 인물(1)」, 「주인공 이외의 인물(2)」이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일본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 쪽이 한국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보다 주인공시점으로 묘사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 조사결과

를 근거로 徐恵麟(2002)는 일본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가 스토리가 있는 만화를 읽고 그것을 묘사할 때 

「주인공」입장에서 전달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두 번째로 두 종류의 2언어 병용화자 모두 주인공을 시점으

로 하는 구문적 실마리로서 수동형과 수수보조동사를 사용하였지만 이들에게서 상이점이 나타났다. 즉 수동

형의 사용률은 한국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보다 일본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 쪽에서 높았지만, 반대로 수수

보조동사의 사용률은 한국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보다 일본에 있는 2언어 병용화자 쪽에서 낮았다. 이 조사

6) 발화행위라 함은 예를 들어 목표언어인 일본어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행위(request), 사죄하는 행

위(apology), 감사하는 행위(gratitude), 칭찬하는 행위(compliment) 등과 같이 언어를 사용하여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말한다(浜田, 2001: 170). 

7) 2언어 병용화자를 둘러싼 언어사용 환경에서는 2언어 병용화자의 모어가 사용되고 목표언어(target language)가 

외국어로서 학습상항에서만 사용되는 환경(외국어환경)과 목표언어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환경(제2언어환경)이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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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근거로 徐恵麟(2002)는 언어사용환경이 수동형을 사용하는 언어방략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2

언어 병용화자의 시점에 차이가 생겼다고 해석하였다. 李(2004)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일본어학습자를 대

상으로 하여 두 언어사용환경의 차이가 불만 표명 방략에 영향을 끼치는지 조사했는데, 불만 표명 방략은 상

대방의 체면(面子)을 압박하는 정도(the degree of face thread , FT度)에 따라 8가지로 분류되었다.8) 李

(2004)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일본어를 학습하고 있는 2언어 병용화자가 일본에서 일본어를 학습

하고 있는 2언어 병용화자보다 높은 FT度의 언어방략을 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조사결과를 근거로 李는 

불만표명방략의 선택에 언어사용환경이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언어 화용론에 입각한 2언어 병용화자의 발화행위 연구는 주로 제2언어 

환경(일본)에서 제2언어(일본어)를 사용한 경우가 일본어모어화자의 사용수준에 보다 가깝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가 시사하는 것은, 외국어를 학습하는 2언어 병용화자의 발화행위 능력은 사회

적 문맥(social context), 즉 사회․문화적 요인의 작용을 강하게 받으므로 외국어환경보다 제2언어환경에서 학

습이 촉진된다는 점이다. 즉 이러한 관점은, 언어사용환경(제2언어환경)이 제2언어 학습에 미치는 언어학습의 

촉진기능에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2언어 병용화자들을 넓은 의미로 異언어공간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으로 

파악한다면, 이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사용하는 모어는 목표언어와 마찰 및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한다면 제2언어환경이라는 언어공간을 목표언어의 습득을 위한 언어입력의 장치로만 볼 것이 아니며, 

모어를 사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언어심리학적 갈등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

해서는 제2언어환경(일본)에서 모어(한국어)를 사용한 발화행위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2.3  한국어모어화자(부산)의 포리너 토크 

일반적으로 FT는 接触場面에서 나타나는 의미교섭(interaction of meaning)의 특징 중 하나로 회화참가

자인 모어화자가 비모어화자에게 행하는 조정행동으로 알려져 있다(小林, 2000). 즉 FT란 특정한 언어를 모

어로 하는 화자가 그 특정언어에 능숙하지 않은 비모어화자의 청자에게 이해가 쉽도록 音声, 語彙, 文法, 談

話의 다양한 측면을 배려한 결과로 나타나는 自己조절 담화이며, 지금까지 FT에 관한 연구는 주로 언어행동

에 의한 발화 자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辛, 2009; 筒井, 2008; 宮崎, 2002).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견해에 기초해서 오미경(2010)은 부산에 살고 있는 한국어모어화자를 대상으로 청자 

타입(모어화자, 비모어화자)에 따른 차이가 FT 조정행동으로서 화자의 FT산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

다. 이때 만약 청자를 위해 의식적 배려를 하였다면 이야기를 전달할 때 「한국인 청자」조건보다 한국어운

용(이해)능력이 제한되어 있는「일본인 청자」조건에서 발화시간이 길어질 것이며 발화양도 증가하리라는 것

이 가설로 설정됐다. 오미경(2010)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어화자의 FT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세 단계에 

걸쳐 발화분석을 하였다. 먼저 한국어화자가 두 종류(한국인, 일본인)의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의 발화

수와 발화시간을 분석한 결과 모두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의 원인을 오미경(2010)은 화자와 

청자가 擬似적으로 対面하는 발화상황에서는 화자에게 미칠 수 있는 청자의 영향이란 미약하다는 점과 실험

에서 설정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서로 친화성이 없는「첫 대면 상황」이었다는 점이 상승작용을 하였다는 

8) 李(2004)가 제시하는 8가지 불만 표명 방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불만의 미표명, (2) 간접적인 불만 

표명, (3) 이유․설명의 요구, (4) 명시적인 불만 표명, (5) 개선 요구, (6) 대상 요구, (7) 경고 내지 위협, (8) 비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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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서 찾고 있다. 두 번째로 오미경(2010)은 애니메이션 중 스토리가 있는 특정 장면을 설정․커팅하고 그 

해당 장면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발화특징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그러나 특정장면의 설명을 분석한 결과에

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발화양에는 차이가 없었다. 세 번째로, 한국어화자가 청자를 배려한 의식정도에 따라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각각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비교하였다.9) 그러나 두 종류의 애니메이

션을 전달하는 발화를 비교한 결과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설명상황의 특징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오미경(2010)은 이러한 결과, 즉 비대면 상황에서는 청자유형(모어화자의 한국인청자, 비모어화자의 일본인청

자)에 따라 발화양(발화문자수, 발화시간)과 발화질(설명묘사)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커뮤니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는「他者」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 또한 정보를 전달받을 커

뮤니케이션 대상을 화자가 물리적(可視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비대면 상황에서 발화의 기능은「他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기보다 화자 자신의 기억에 따라 이야기를 구성하고 전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미경은, 언어사회환경이 변해가는 가운데 모어화자가 비모어화자에게 보이는 

FT 발화특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언어사용환경이라는 발화문맥에 따라 FT가 어떻게 조정되고 영향을 받

는지도 시야에 넣어야 한다고 논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오미경(2010)에서 보인 발화특징이

「비대면 접촉장면」에 기인하는 보편적 특징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언어사용환경에서 수집된 데

이터를 통해 분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제2언어환경에 살고 있는 한국어모어화자의 FT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나고야(L2환경)에서 

한국어(L1)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발화행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2.4  선행연구 요약

첫째로, 지금까지 중간언어 화용론에 입각한 2언어 병용화자의 발화행위는 제2언어 환경에서 사용되는 제

2언어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뤄왔다. 이러한 관점은 언어사용환경(제2언어환경)을 제2언어 학습에 도달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으로 보아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2언어 병용화자들이 제2언어환경에서 모어를 사용함으로

써 부딪치게 되는 마찰과 충돌은 간과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제2언어공간을 목표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언어입력의 장치로만 볼 것이 아니며, 모어를 사용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갈등에 대

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2언어환경(일본)에서 모어(한국어)를 사용한  발화행

위도 고찰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오미경(2010)은 부산에 살고 있는 한국어모어화자를 대상으로 청자 타

입(모어화자의 한국인청자, 비모어화자의 일본인청자)에 따른 차이가 FT 조정행동으로서 화자의 FT산출에 영

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오미경은 비대면 상황에서는 청자유형에 따라 발화양(발화문자수, 발화

시간)과 발화질(설명묘사)에 거의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오미경(2010)에서 보인 발화산출의 

특징이 「비대면 접촉장면」에 기인하는 보편적 특징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언어사용환경에서 수

집된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2언어환경(일본)에 살고 있는 한국어모어화자의 

FT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해항도시 나고야에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발화행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9) 여기서 네 가지 유형이란 청자에게 자세한 상황설명을 한 경우(「자세한 상황설명(감정이입)」)와 간단하게 상

황을 설명한 경우(「간단한 상황설명」), 줄거리만 설명한 경우(「줄거리 설명」), 마지막으로 특정장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해당설명 없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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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목적과 방법

3.1  목적과 가설

본 연구는 이문화접촉공간인 나고야에 살면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2언어 병용화자를 대상으로 이들 한

국어모어화자가 청자의 언어능력을 배려하는지, 배려한다면 FT라는 조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

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고야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의 FT발화산출 특징이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의 선행연구(오미경, 2010)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들 두 그룹의 2

언어 병용화자를 모어(Korean)와 실험상황에서 요구한 발화언어(Korean), 실험을 실시한 장소(Busan 혹은 

Nagoya)를 토대로 해서 부산에 거주하는 2언어 병용화자인 경우는 KKB(Korean-Korean- Busan)라고 표기

할 것이며, 나고야에 거주하는 2언어 병용화자인 경우는 KKN(Korean- Korean-Nagoya)이라고 표기할 것이

다. 만약 오미경(2010)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FT의 발화양상이「비대면 접촉장면」에 기인하는 보편적 현상

이라면 이문화접촉공간인 나고야(KKN)에서의 결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문화접촉공

간에 있는 한국어모어화자에게 의미교섭의 경험(언어마찰, 갈등, 혼효)이 더 누적되어 있으며 이러한 경험으

로 인해 청자에 대한 발화동기가 더 높다고 한다면, 선행연구 부산(KKB)에서의 결과와는 다른 산출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3.2  연구방법

3.2.1  실험상황

실험은 화자(피험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非対面(non face-to-face)」상황에서 실시되었다. 여

기에서「非対面 상황」이란 피험자가 청자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서 애니메이션 내용을 설명하는 상황을 

말한다. 피험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는 상황에서는 청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응답의 신호(back channel)

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非対面 상황에서는 피험자로 하여금 청자의 정지된 영상을 컴퓨터 

화면으로 대면케 하여 청자로부터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피하게 하였다. 따라서 화자 발화산출에 미칠 수 있

는 청자의 영향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이 상황에서는 화자가 청자의 즉각적인 피드백을 확인할 수 없으므

로 상호간 의미교섭을 하며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실험의 발화상황에서는 부산의 

한국어화자보다 나고야의 한국어화자에게 이문화간 의미교섭의 경험이 더 누적되어 있다면 이것이 타자에 대

한 언어적 배려로서 작용하여 다양한 FT발화로서 표출될 것이라 예상된다.

3.2.2  청자타입(속성)

청자의 타입(속성)은, 청자가 자기소개시 사용하는 언어를 기준으로 하여「한국인 청자」와 「일본인 청

자」 두 종류로 설정하였다. 이때「일본인 청자」는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로서 자기소개를 일본어와 한

국어로 하였으며, 「한국인 청자」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로서 자기소개를 한국어와 일본어로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청자의 한국어 운용능력은 초급수준임을 모든 피험자들에게 알렸다10). 표 1은 본 실험에서 설

10) 일본인 청자의 한국어 운용능력을 피험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본 실험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설명문은 다음과 

같다.「 당신이 설명한 만화영화의 내용을 들을 일본인은 부경대학교의 유학생으로 한국어를 이해할 수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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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청자의 속성을 나타낸다.

표 1  청자의 속성11)

注: → 는 청자가 자기소개시에 사용한 언어 사용 순서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국어 → 일본어」는 청자가 처음에는 한

국어로 말하고 이어서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뜻한다. 

注: 여기에서는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를 편의상 한국인이라고 표기하며,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를 일본인이라고 

표기한다.

3.2.3  애니메이션 재료

피험자의 과제는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각각 관찰한 후에 그 내용을 특정 청자에게 설명하는 것이었으

며, 이때 설명과제로서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였다. 설명과제로서의 애니메이션은 두 종

류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펭귄과 물개가 등장하는「핑구(P)」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약6분)이고, 다

른 하나는 고양이와 쥐와 오리가 등장하는「톰과 제리(TM)」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약6분)이다12). 이때 각 

개인의 피험자에게서 가정할 수 있는 일본어 청해 능력이나 기억 등의 요인이 본 실험에 혼입하는 것을 막

기 위해 오리지널 테이프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어음성 및 효과음은 제시하지 않았다.

3.2.4  실험절차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 비디오는 각각 전후반 2회로 나뉘어 제시되었고, 피험자는 총 네 번의 전달과제를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즉 모든 피험자의 이야기 전달과제는 청자타입(한국인, 일본인)과 애니메이션타입(핑

구, 톰과 제리)을 조합하여 총 네 번에 걸쳐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1회에서 2회까지 「한국인청자」에게 

「핑구」의 애니메이션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3회에서 4회까지는 「일본인청자」에게 「톰과 제리」의 내용

을 전달하게 하였다. 애니메이션 타입과 청자타입을 제시한 순서는 피험자 사이에서 균형화(counterbalance)

되었다. 표 2는 2 종류의 애니메이션 타입과 2 종류의 청자타입을 제시한 순서를 나타낸다.

만 한국어가 모어이지는 않습니다. 그 일본인의 한국어 이해능력은 초급수준입니다.」

11) 청자의 사용언어를 2언어병용으로 설정한 이유는 화자(피험자)에게 청자의 모어와 장소(거주권)를 명확하게 인  

식시키기 위해서였다. 즉 본 연구에서 한국인 청자는 부산에 사는 학생이며 처음에는 한국어가 모어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이어서 일본어가 제2언어임을 나타내기 위해 일본어로 자개소개를  

하였다. 한편 일본인청자는 부산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이며 처음에는 일본어가 모어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하고, 이어서 한국어가 제2언어임을 나타내기 위해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였다.

12) 본 연구의 설명과제로서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즉 ‘핑구’와 ‘톰과 제리’ 를 선택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 번째 이유는 피험자들이 유년기 혹은 청년기에 시청한 적이 있어 친밀도가 있는 재료라고 판단되었기 때문  

이다, 두 번째 이유는 영상적이며 운동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풍부한 발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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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애니메이션 타입(2 종류)과 청자타입(2 종류)

4. 결과

4.1  데이터 분석방법

본 연구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의 한국어 발화 중에서 FT를 주된 분석대상으로 한다. 데이

터 분석은 질문용지와 발화내용의 두 가지 종류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졌다. 발화내용의 분석에서는 먼저 각 

피험자의 비디오 기록에 담겨 있는 발화내용이 문자화되었고, 1 음절을 기준으로 하여 발화문자수가 산출되

었다. 즉 내용어(예컨대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와 기능어(예컨대 접속사, 조사, 간투사 등)를 구별하지 않고 

1음절을 기준으로 발화문자수를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그 발화 문자수를 바탕으로 해서 두 종류의 청자별(한

국인청자, 일본인청자)로 발화문자수와 발화시간을 산출하였다.  

4.2  분석결과

4.2.1  질문용지에 입각한 의식조사 결과

본 연구의 피험자는 부산에 살고 있는 한국어모어화자로서 부경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16명이었다. 표 3은 16명의 피험자 속성 및 청자의 한국어 이해능력에 대한 피험자의 

인지도를 나타낸다.

표 3  피험자의 속성 및 청자의 한국어이해능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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注: 한국어 이해능력 추정에서  LS란 피험자가 일본인 청자에게서 추정한 한국어이해능력 수준을 「한국

어로 듣고 이해할 수도 있고 말을 할 수도 있다」로 추정한 것을 뜻한다. 그리고 L은「한국어로 듣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말을 할 수는 없다」, S는「한국어로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듣고 이해할 수는 없

다」로 추정한 것을 뜻한다.

실험이 종료된 후에 피험자가 응답한 질문용지의 결과를 정리하면, 비모어화자인 일본인 청자에게 배려하

였다고 대답한 사람은 12명(75%, 이하 配慮群이라 약칭)이며 배려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사람은 4명(25%, 이

하 非配慮群이라 약칭)이다. 본 연구는 일본인 청자에 대한 한국어모어화자의 FT 발화특징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므로 배려군의 발화 데이터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질문용지에 의하면 12명의 배려군 중 5명은 자신

이 전달하는 한국어 이야기 내용을 일본인 청자가 듣고 이해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7명은 들을 수만 있다

고 예상하였다. 그림 1은 12명의 배려군이 일본인 청자에게서 추정한 한국어이해능력 수준에 대한 인지도이

다.

그림 1  일본인청자의 한국어이해능력 수준에 대한 인지도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 12명의 배려군은 모두 자신이 한국어로 전달하는 이야기 내용을 일본인 청자가 

듣고 말할 수 있거나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그래서 이들 배려군이 구체적으로 청자에 대해 어

떤 언어적 측면을 배려했는지 분석한 결과를 표 4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표 4  한국어화자(나고야)의 청자에 대한 언어적 배려여부와 그 측면 

                                                       (※ 복수 대답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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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의 FT 발화특징을 보면, 먼저 「쉬운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피험자가 10명(피험자번호 01, 03, 04, 

06, 10, 11, 12, 13, 14, 15)이며, 천천히 발음하였다는 피험자가 3명(피험자번호 02, 10, 12), 간단한 문장으

로 설명하였다는 피험자가 2명(피험자번호 03, 08), 제스처를 사용하여 설명하였다는 피험자가 2명(피험자번

호 04, 13), 자세한 설명을 하였다는 피험자가 1명(피험자번호 02), 마지막으로 정확한 발음으로 설명하였다

는 피험자가 1명(피험자번호 11)이었다. 일본인 청자에 대해 배려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피험자는 4명(피험자

번호 05, 07, 09, 16)이었다.  

     

그림 2  나고야 거주 한국어화자(배려군)의 청자에 대한 언어적 배려  

4.2.2  발화분석에 의한 결과

한국어화자가 일본인 청자에게 배려하였다고 한 언어적 측면(그림 2)을 고빈도 순위로 보면, 「쉬운 단

어」가 가장 많고 「천천히 발음」과 「간단한 문장」, 「제스처 사용」,「자세한 설명」 그리고 「정확한 발

음」의 순이다. 이들 FT 조정항목에 공통되는 점은 청자에게 「알기 쉽도록 전달하는 것」을 의식했다는 것

이다. 이들 여섯 가지 항목에 근거해 볼 때, 한국어화자가 청자에게 FT와 같은 의식적 배려를 하였다면 이야

기가 전달될 때 「한국인 청자」조건보다 한국어이해능력이 제한되어 있는「일본인 청자」조건에서 발화시간

이 더 짧아질 것이며 발화어휘양도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청자의 구분에 따른 발화양과 발화시간에는 유의

미한 차이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3은 본 연구의 한국어화자가 산출한 청자별 평균발화시간이며, 그림 

4는 청자별 총 발화문자수이다.  

그림 3  청자별(한국인, 일본인) 평균발화시간       그림 4  청자별(한국인, 일본인) 총 발화문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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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화자가 두 종류(한국인, 일본인)의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총 발화수와 발화시간에는 큰 차이

가 없었다(그림 3과 그림 4). 그래서 오미경(2010)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달과제인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 중 

스토리가 있는 부분을 각각 한 장면씩 커팅하여 그 장면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발화특징이 있는지 비교․분석하

였다.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분석한 장면은 표 5에 나타냈으며, 분석한 결과는 그림 5에 나타내었다.

표 5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 중 발화분석 장면

그림 5  전달과제(TM, P)에 의한 청자타입별 문자수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 중 특정장면을 설명하는 발화를 분석한 결과, 청자 유형에 따른 발화양(문자수)의 

산출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한국어화자가 「톰과 제리(TM)」를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일본

인청자(579)보다 한국인청자(1121)에서 발화양이 약 1.9배 더 많았다. 반대로 「핑구(P)」를 전달하는 장면에

서는 한국인청자(2285)보다 일본인청자(3796)에서 발화양이 약 1.7배 더 많았다. 즉 두 애니메이션의 특정 장

면을 각각 선별하여 커팅․분석한 결과 핑구(P)를 설명하는 과제에서만 일본인청자에게 더 많은 발화양이 산

출되었다. 그래서 청자 유형에 따라 이야기를 설명하는 FT 조정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표 6은 12명의 화자가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청자유형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상황을 설명하였는가

를 나타낸다. 

표 6  전달과제(TM, P)별 특정장면 설명상황

애니메이션 분석 장면

핑구(P)

- 얼음 웅덩이가 두 개 파인 곳 중 한 곳에서 펭귄 (핑구) 한 마리가 낚싯대에 

해초를 끼워 낚시를 하고 있다.

- 잠시 후 물고기 한 마리를 낚은 핑구가 이를 뒤쪽에 던져 둔다.

- 뒤쪽 얼음 웅덩이에서 나온 물개 한 마리가 핑구의 낚시하는 모습을 보고는 

바다 속에 있는 해초는 먹어 버리고 핑구가 낚은 물고기는 다시 낚싯대에 걸어 

두기를 세 번 정도 반복한다.

톰과 제리(TM)

- 오리새끼 한 마리가 자신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헤엄칠 줄 모르는 것을 

한탄하면서 걸어간다.

- 고양이(톰)가 마침 식사하려고 준비해 두었던 깡통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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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표 6의 전체적 합계를 보면 전달과제 1(톰과 제리)에서는 청자유형에 따른 상황설명의 차이가 보이

지만, 전달과제 2(핑구)에서는 청자유형에 따른 상황설명의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애니메이

션을 설명할 때 언어전환(code switching)이 발생한 피험자를 살펴보면 모두 9명(피험자번호 01, 02, 06, 08, 

10, 11, 12, 13, 14)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청자」보다 「일본인청자」에게 더 자세한 설명으로 언어전환을 

한 피험자는 4명(피험자번호 01, 02, 13, 14)이며, 「일본인청자」보다 「한국인청자」에게 더 자세한 설명으

로 언어전환을 한 피험자는 5명(피험자번호 06, 08, 10, 11, 12)이다. 즉 「일본인청자」(4명)보다 「한국인청

자」(5명)에서 더 자세한 설명으로 언어전환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이들 9명의 피험자는 모두 「핑구」를 설

명하는 과제에서만 언어전환을 하였다. 따라서 언어전환이 발생한 원인으로 실험재료(애니메이션)에 의한 영

향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의 결과만으로 청자요인에 의한 영향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4.2.3 부산거주 한국어모어화자와의 비교분석 

본 절에서는 KKN를 대상으로 한 본 실험의 결과와 KKB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오미경, 2010)의 실험결

과를 종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두 화자 그룹이 각각 한국어로 발화하는 조건에서 FT의 발화산출을 살펴보

면 먼저 청자에 대한 언어적 배려는 거의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선행연구(KKB)에는 나타나지 않

았지만 본 연구(KKN)에서 나타난 새로운 항목으로서 「제스처 사용」과 「정확한 발음」이 있었다. 그림 6

은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청자에 대한 언어적 배려」를 종합하여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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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  한국인모어화자(KKN과 KKB)의 청자에 대한 언어적 배려

다음으로 두 화자 그룹에서 청자별 평균발화시간은 선행연구(KKB)보다 본 연구(KKN)에서 더 길었으나, 

발화양은 서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림 7은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청자별 발화시간 및 발화

문자수」를 나타낸다. 

그림 7  한국인모어화자(KKN과 KKB)의 청자별 발화시간 및 발화문자수

마지막으로 전달과제(TM, P)에 의한 청자별 발화문자수는 두 화자 그룹에서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8은 본 연구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애니메이션 전달과제(TM, P)에 의한 청자타입별 문자수」를 보

여준다. 그림 8에서 알 수 있듯 애니메이션 타입별 총 발화양은 「톰과 제리(TM)」보다 「핑구(P)」에서 더 

많이 산출되었다. 이 결과는 한국어모어화자가 「톰과 제리(TM)」보다 「핑구(P)」에서 기억에 따라 이야기

를 구성하고 전개해 나갔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발화양이 적게 산출된 「톰과 

제리」를 보면(왼쪽 그래프),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총 발화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핑구」에서도 (오른쪽 그래프) 두 화자 그룹에서 발화양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단 「일본인청

자」에게 전달하는 조건에서는 다소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즉 선행연구의 KKB(2519)보다 본 연구의 

KKN(3796)에서 발화양이 약 1.5배 많이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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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한국인모어화자(KKN과 KKB)의 전달과제에 의한 청자별 문자수

5. 고찰: 한국어모어화자(나고야)의 발화에 보이는 FT 

본 연구는 이문화접촉공간인 나고야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2언어 병용화자를 대상으로 이들

이 청자의 언어능력을 배려하는지, 배려한다면 FT라는 조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 

때 선행연구(오미경, 2010)와의 비교를 중심에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오미경(2010)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FT의 발화양상이 「비대면 접촉장면」에 기인하는 보편적 현상이라면 이문화접촉공간인 KKN의 결과도 유사

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만약 이문화접촉공간에 있는 한국어화자에게 의미교섭의 경험

이 더 누적되어 있으며, 이 경험으로 인해 청자에 대한 배려의식을 촉발시켜 발화동기를 높인다면 오미경

(2010)의 KKB보다 다양한 FT 항목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KKN)의 FT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세 단계에 걸쳐 발

화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미경(2010)과 종합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1단계로서 KKN이 두 종류(한국인, 

일본인)의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발화수와 발화시간을 분석한 결과, 청자별 평균 발화시간은 「한국

인청자」보다 「일본인청자」에서 약간 많았다. 반대로 총 발화양은 「일본인청자」보다 「한국인청자」에서 

약간 더 많았다. 그러나 KKN이 두 종류(한국인, 일본인)의 청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의 발화수와 발화시

간은 큰 차이가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로서, 애니메이션 중 스토리가 있는 특정 장면을 설정․커팅하여, 그 해당 장면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발화특징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KKN이 「톰과 제리」를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일본

인청자」보다 「한국인청자」에서 발화양이 많았으나(약 1.9배), 반대로 「핑구」를 전달하는 장면에서는「한

국인청자」보다 「일본인청자」에서 발화양이 더 많았다(약 1.7배). 즉 두 애니메이션의 특정 장면을 각각 선

별하여 커팅․분석한 결과 「핑구」를 설명하는 과제에서만 일본인청자에게서 더 많은 발화양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특정장면의 설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발화양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즉 총 

발화양과 발화시간의 결과(1단계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청자유형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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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차이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1단계의 애니메이션 전체장면을 설명할 

때의 발화양(발화시간, 발화문자수)에는 청자유형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었다. 2단계의 애니메이션 특정장면

을 설명할 때의 발화양(발화문자수)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라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산에 거주

하는 KKB와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는데, 오미경(2010)은 그 원인을 「비대면 접촉장면」이 지니고 있는 실

험특징에서 찾고 있다. 요컨대 청자유형(한국인청자, 일본인청자)에 따라 발화양(발화문자수, 발화시간)에 거

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오미경(2010)은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지니고 있는 특징, 즉 기호화되어 있

는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을 他者와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성하고 변용하는 성질을 지

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비대면 발화 상황에서는 화자가 他者에 대한 언어적 배려를 의식하고 있다 하더

라도 그 의식이 발화행동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다. 

제2언어를 습득하기 위해 혹은 특정 전공분야를 공부하기 위해 목표언어권에 이주해 온 학습자(비모어화

자)들은 목표언어사회의 모어화자 혹은 또 다른 비모어화자들과 같은 도시공간에서 일상의 삶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같은 경제조직을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때 언어는 사회 속에서 정보전달의 도구로서 기능할 뿐

만 아니라 이들이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매개체이기도 하다. 즉 비모어화자들은 언어를 

통하여 타자와의 관계를 맺고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간다. 한편 이문화접촉공간에

서 모어화자와 비모어화자는 「언어의 벽」으로 인한 마찰과 충돌을 겪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다양한 의미교섭의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문화접촉공간에서 살아가는 

2언어 병용화자에게 있어 他者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언어를 달리하는 사람, 혹은 국적을 달리하는 사람

을 가리키는가? 그러나 이미 이문화접촉공간에서 자기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이문화 사회를 체험하며 살아가

는 비모어화자들에겐 他者를 구분하는 일이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 倉八(1992)는 일본국내에 있는 일본

어학습자의 학습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에 착목하여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과 학습동기(motivation)의 

종류를 조사하였으며,13) 그 결과를 네 가지 특징으로 요약하고 있다. 倉八(1992)에 따르면, 먼저 아메리카 

지역의 학습자는 직업이라는 의무적 목적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統合적 동기

(integrative motivation)가 더 강하였다.14) 다음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학습자는 道具적 동기

(instrumental motivation)로 도일하는 경향이 강하였지만, 일본어 공부에 대한 동기는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

았다. 세 번째로 유럽지역의 학습자는 統合적 동기를 가지고 내일하였지만 일본어 공부를 할 때는 道具적 

동기로 공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일본문화에 통합하기 위한 도구로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통가(Tonga)와 같이 일본과 문화적으로 크게 다른 지역의 학습자는 전공공부를 한다는 강한 의식을 지니고 

도일하였다. 倉八(1992)는 이 네 가지 결과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과 학습動機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또한  학습자의 최초 학습동기가 이문화접촉공간에서 생활하게 됨에 따

라 변용되어간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Ushioda (2001)은 아일랜드 대학에서 프랑스어를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1년 반에 걸쳐 2번의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Ushioda(2001)는 학습자는 

13) 倉八(1992)는 메릴랜드 대학(University of Maryland)과 大東文化대학에서 두 번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였    

다. 먼저 제1조사의 대상자는 메릴랜드 대학의 초급 일본어코스에 등록해 있는 약60명의 학생이었으며, 제2조  

사의 대상자는 大東文化대학별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인 학습자 및 통가인 학습자들이었다.

14) 여기서 統合적 동기란 목표언어집단에 참가하기 위해 그 언어집단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  

고자 하는 경우(예컨대, 목표언어화자를 더 잘 알고 싶다, 목표언어권 문화에 흥미가 있다 등)를 말하며, 道具  

적 동기란 목표언어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예컨대, 장래 직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전공서적이나 자료  

를 읽기 위해서이다 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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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과정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격려하며 학습을 계속해 나가는 방법, 즉 자신에 

대한 동기부여의 방법을 찾아낸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지견은 목표언어권 공간에서 학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2언어 병용화자들이 언어만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질적 언어사회와의 다양한 접촉을 

경험하며 그 누적된 경험으로 인해 목표언어사회에 점차적으로 적응해 간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렇듯 특

정언어의 모어화자가 비모어화자에 대해 갖는 언어적 배려로 인한 FT 조정행동은 이문화접촉공간에서 생활

한 경험과 유기적 관계에 있을 것이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미경(2010)은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어모어화자에게 나타난 FT 발화결과, 즉 발화시간과 발화양이 청자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의 배경에는 비대면 접촉이라는 장면특징이 영향을 주었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비대면 접촉장면에 기인

하는 특징만이 아니라 너와 내가 뒤섞여 함께 살아가는 이문화 접촉경험에 기인하는 특징일 가능성 또한 존

재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로서, KKN이 청자를 배려한 의식정도에 따라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각각 다

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비교하였다. 여기서 다섯 가지 유형이란 청자에게 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을 한 경

우(「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와 청자에게 자세한 상황설명을 한 경우(「자세한 상황설명(감정이입)」), 간단

하게 상황을 설명한 경우(「간단한 상황설명」), 줄거리만 설명한 경우(「줄거리 설명」), 마지막으로 특정장

면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해당설명 없음」)를 말한다.15)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전달하는 발화를 비교

한 결과, 청자유형에 따른 설명상황은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KKN이 애니메이션 「톰과 제

리」를 전달할 때는 「일본인청자」보다는 「한국인청자」에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였으며, 「핑구」를 

전달할 때는 「한국인청자」보다 「일본인청자」에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 경향을 보였다(표 6 참조). 이

러한 경향은 두 번째의 발화분석 결과, 즉 「톰과 제리」를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한국인청자」에서 발화양

이 더 많았고 「핑구」를 전달하는 장면에서는 반대로 「일본인청자」에서 발화양이 더 많았다는 결과를 뒷

받침하는 것이기도 한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설명할 때 언어전환(code switching)

이 일어난 피험자는 모두 9명인데, 이들 9명의 피험자 모두 「핑구」를 설명하는 과제에서만 언어전환이 일

어났다. 따라서 언어전환에 영향을 주었을 요인으로 실험재료(애니메이션)의 구성적 특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의 디자인만으로 청자요인에 의한 영향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6. 맺음말

  

본 연구는 이문화접촉공간 나고야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2언어 병용화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청자의 언어능력을 배려하는지, 배려한다면 FT라는 조정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 때 

선행연구(오미경, 2010)와의 비교를 중심에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나고야에 거주하는 2언어 병용화자(KKN)의 FT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세 단계에 걸쳐 발

화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미경(2010)과 종합하여 비교하였다. 먼저 KKN이 두 종류의 청자(한국인, 일

본인)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때 발화수와 발화시간을 분석한 결과, 발화수와 발화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15) 오미경(2010)에서는 「청자에게 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을 한 경우(「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의 항목이 설    

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오미경(2010)에서는 출현하지 않았던 상세한 설명으로 전달한 발화 피험  

자가 존재하였으므로 하나의 하위항목, 즉 「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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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애니메이션 중 스토리가 있는 특정 장면을 설정․커팅하여 그 해당 장면을 설명할 

때 어떠한 발화특징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핑구」를 설명하는 과제에서만 일본인청자에게 

더 많은 발화양이 산출되었다. 그러나 특정장면의 설명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발화양에는 두

드러진 차이가 없었다. 즉 전체장면을 설명한 총 발화양과 발화시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정장면을 설명하

는 부분에서도 청자유형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KKN이 청자를 배려한 의식정도에 따라 이야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각각 다섯 가지 유

형으로 구분해서 비교하였다. 여기서 다섯 가지 유형이란  청자에게 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을 한 경우(「아주 

자세한 상황설명」)와 청자에게 자세한 상황설명을 한 경우(「자세한 상황설명(감정이입)」),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한 경우(「간단한 상황설명」), 줄거리만 설명한 경우(「줄거리 설명」), 마지막으로 특정장면에 대한 설

명이 없는 경우(「해당설명 없음」)를 말한다. 두 종류의 애니메이션을 전달할 때의 발화를 비교한 결과, 청

자유형에 따른 설명상황은 서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KKN이 애니메이션「톰과 제리」를 전달

할 때는 「한국인청자」에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였으며, 「핑구」를 전달할 때는 「일본인청자」에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고 본 실험에서 애니메이션을 설명할 때 언어전환(code switching)

이 일어난 피험자는 모두 9명인데, 이들 9명의 피험자 모두 「핑구」를 설명하는 과제에서만 언어전환이 일

어났다. 따라서 언어전환에 영향을 주었을 요인으로 실험재료(애니메이션)의 구성적 특징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의 디자인만으로 청자요인에 의한 영향이라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중요한 점은 제2언어환경인 나고야와 외국어환경인 부산에서 실시된 한국어모어화자

(KKN, KKB)의 FT 발화특징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KKN과 KKB의 FT 발화특

징이 서로 다를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달리 유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李(2003)16)에 의하면 모어가 

쓰이는 외국어환경이라 할지라도 목표언어권에 방문해 본 적이 있거나 체재한 경험이 있는 학습자는 일본어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내림으로써 학습에 대한 동기를 높인다. 따라서 李(2003)는 학습자의 모어

가 쓰이는 외국어환경에서도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자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면 높은 동

기부여를 지속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李(2003)의 지견에 따르자면 제2언어환경인 나고야와 외국어환

경인 부산에서 실시된 한국어모어화자의 FT 발화특징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는 해항도시 부산이 놓인 언어사

회환경이 다문화․다언어로 변해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보인 FT 발화특징이 「한국어모어화자」에 기인하는 고유한 특징인지, 아니면 특정한 개별언

어의 모어화자와 관계없이 볼 수 있는 보편적 특징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다른 언어(예컨대 일본

어)를 모어로 하는 화자를 통해 연구를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6) 李(2003)은 외국어환경(한국)에 있는 한국인 JFL학습자 164명과 제2언어환경(일본)에 있는 한국인 JSL학습    

자 139명을 대상으로, 1) 동기부여 및 동기부여와 관련된 요인(학습에 대한 대처방법, 일본어능력에 대한 자기  

평정)과, 2) 동기부여와 경험요인(체제기간․체제경험․일본방문 경험)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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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  旨 >

異文化接触空間に滞在している第二言語併用者のフォリーナートークに関する研究

－名古屋滞在の韓国人留学生を中心として－

本研究は、異文化接触空間である名古屋に滞在している第二言語併用者(L1韓国語、L2日本語)を対象にし、韓国語

を母語としていない日本人の聞き手(他者)の言語的能力を配慮しているか、配慮しているとすればフォリーナートーク

（Foreigner　Talk: FT)の調整行動にいかなる影響を及ぼすのかを、先行研究(呉，2010)と比較しながら調べた。本研

究では名古屋に滞在している第二言語併用者(Korean-Korean- Nagoya: KKN)のFT特徴を調べるために、３つのレ

ベルにおいて発話分析を行った。まず、ＫＫＮが２種類の聞き手(韓国人、日本人)に物語を伝達する際に産出された発

話を分析した結果、その発話数と発話時間に差が認められなかった。次に、2種類の伝達課題であるアニメーションの

中でストーリのある特定場面を切って、その特定場面を説明する際にはいかなる特徴があるのか分析した。その結

果、「ピングー」を説明する課題のみにおいて「日本人の聞き手」により多くの発話量が産出された。しかしながら

特定場面を説明する発話においても、聞き手タイプによる発話量の差は著しくないことが確認された。最後に、ＫＫ

Ｎが聞き手を配慮した意識の程度によって、物語をどのように描写しているかを5つのタイプに分けて比較した。ここ

で5つのタイプとは、聞き手にとても詳しく状況説明をした場合と、聞き手に詳しく状況説明をした場合、簡単に状況

を説明した場合、粗筋のみを説明した場合、そして特定場面に関する説明がない場合をそれぞれ指す。2種類のアニ

メーション(特定場面)を伝達する際の発話を比較した結果、聞き手タイプによる説明状況の特徴は、やや相違したパ

ターンが示された。本研究で確認した重要な点は、第二言語環境(名古屋)と外国語環境(釜山)で実施された韓国語母語

話者のＦＴ発話特徴(発話量、発話質)にほぼ差が認められないことである。このことは、海港都市釜山の言語社会環境

が多文化・多言語へ変わりつつあることを間接的に示唆するものである。


